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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는 핵심 인재 역량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인재 역량 평가 도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기술이 급변하는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소수의 인재가 회사의 성공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타트업에게 핵심인재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타트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적합한 인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인 인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는 문헌 리뷰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초기 71개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항 
기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의 기술을 변경하였으며, 총 
4차 내용타당도를 거쳐 6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5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
며, 본조사에서는 앞서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역량의 대분류 3개 요인인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각각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의 잠재요인인 업무이해력 6문항, 실무수행경험(암묵지) 6문항, 협업 
6문항, 관리 및 문제해결력 9문항, 현장실무능력 9문항, 자기주도성 4문항, 목표지향성 5문항, 적응성 5문항, 관계지향
성 5문항, 조직충성 3문항으로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의 요인과 문항을 추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역량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술 능력, 팀워크, 혁신성, 리더십 등 스타트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관리자들이 구직자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
록 돕는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스타트업 내에서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재 풀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
으로 강화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재 역량 평가 척도는 스타트업
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 도구로서, 스타트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중심어: 스타트업, 핵심인재역량, 역량 척도, 정보통신기술(ICT) 종사자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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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최근까지도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황세희 외, 2020; 권영은, 
2022).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과거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안을 도모하였으나 인건비 지출 감소 
및 산업 구조의 변화, 실업률 증가 등의 한계를 마주하였고(권용석 외, 2019), 대안으로 현재는 우수한 아이디
어나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의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중심
의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박재환 외, 2012; 이윤숙·문성욱, 2016).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창업기업으로 개인 또는 소규모의 팀이 새로운 아이
템을 기반으로 창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허주연, 
2020), 처음에는 인력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창업자를 중심으로 조직의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기업별로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는데(고영희·이호성, 2016), 창업 초기에 창업자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구성원이 조직과 가치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
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창업 후 7년 이내에 소위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
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 직후부터 생존성이 매우 약하다(박정우, 김진모, 2020).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였
고, 해당 법을 기반으로 벤처창업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3년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때부터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씩 활
성화되었다(김선우·김강민, 2022).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해외 스타트업 기업 성공 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 구조, 경영 시스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연구(Picken, 2017)와 스타트업의 팀
구성, 창업자들의 다양한 경험, 팀워크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연구(Klotz et al., 2014) 그리고 고성장 스타
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인적자원을 다룬 연구(Davila et al., 2010)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선
행연구에서 확인한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산업환경(이현호 외, 2017), 자원
(이서한·노승훈, 2014), 구성원 역량(박준기·이혜정, 2018), 창업자 역량(이상조·남정민, 2018; 황정섭 외, 2021)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속하는 스타트업은 충분한 자본 확보와 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 활동 및 
제품·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연구되기도 한다(김영배·하성욱, 2000; 정호연·김태철, 2018; 이일
범 외, 2022).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여 스타트업 핵심 역량이라고 보며, 구체적으로는 기업가 역량, 구성원 역
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조직 시스템 역량, 공급망 관리 역량 등으로 제시되기도 한다(김민준, 
2019).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의 인재 역량, 즉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다. 오랜 기간 많은 
학자들은 기업이 인적 자본을 고용하고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Castanias & Helfat, 1991; Campbell, Coff & Krysynski, 2012; Hatch & Dyer, 2004; Karim & 
Williams, 2012).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관점은 대체로 노동 시장에서 개인의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류기락, 2012).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큰 경쟁력이 될 정도로 중
요한데,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를 두는 자산이면서 유일한 자산이 인적자본이기 때문이다(Chatterji & Patro, 
2014; Selby & Mayer, 20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오큘러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개발 및 운영한 기업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우수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회사를 산다.”라고 언
급하였는데, 이는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스타트업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즉, 스타트업에서 인재는 조직의 성과 및 성공과 직결된다. 특히 일반적인 국내 초기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구
성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각 인재가 발휘하는 역량이 조직의 방향성과 성장 속도
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트업 인재는 그 자체로 핵심인재로 간주될 수 있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대기업과는 다른 업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역량에도 차
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스타트업 업무 구조가 그들의 민첩성과 혁신적인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185

때문이다(이세윤 외, 2016). 또한 스타트업은 대체로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직 문화와 
구조의 변화 흐름에 맞춰 최근에는 애자일(Agile) 조직 문화와 관련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hezzi & Cavallo, 2020; Wang et al., 2022; 엄미선, 2022; 정병규, 2024). 스타트업의 수평적 조직 문화는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만들고, 직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한다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또한 계층적, 수직적 구
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원 각자에게 업무의 권한이 주어지므로 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중시되는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유지용, 2018).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공을 직결시키는 핵심적인 인물을 선별해 그들의 역량을 연구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지
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포괄적 및 통합적으로 보고, 이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전통적 산업의 경계를 넘어
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스타트업은 매우 적은 종사자 가운데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는 핵심 인력들이 배
치 되어있다면 기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타트업의 발전 수준의 차이를 나
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의 인재와 관련하여 황정섭(202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문제해결능력,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식 융합 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함
을 강조하였으며, 윤창호(2023)는 기업 내 많은 부분이 아직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여, 업무 수행의 강도가 높
기 때문에 기획력, 창의력, 실무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윤
희(2019)는 스타트업 공채의 절반 이상이 ICT 개발 부문이라 언급하며, 전 산업 분야 내에서도 ICT 인력의 수
요가 폭발적이니만큼 ICT 인재의 역량이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
타트업 핵심 인재는 조직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
다고 말한다(장윤희, 2019; 윤창호, 2023).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핵심 인재의 역량이 스타트업의 성공
에 필수적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원의 기술적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
한 태도 및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 다양한 측면을 겸비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재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그 대상은 대
체로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핵심 인재 역량
(이현정, 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핵심 역량(임효순, 2018), 대학생 핵심 역량(김지원, 2019), 교사의 
교수 역량(박가영, 2022),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 역량(장미, 2011) 등이 있다. 반면, 스타트업 인재와 관련한 역
량 척도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의 역량 척도는 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
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는 스타트업의 비중이 크고, 지속해서 스타트업이 생겨난다는 점, 해당 기
업이 소통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서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스타트업 채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평가 측면의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재 역량 관련 척도는 각 분야 혹은 직종의 특성과 전문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척도
로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과의 업무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역량이나 
스타트업의 업무 환경 및 상황, 다양한 태도 및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시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기
존에 개발된 척도를 적용하기에는 스타트업의 채용 프로세스나 채용 시스템 및 요소가 일반적이기 않기 때문이
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면접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적성 검사가 개발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NCS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재 채용 시에 이러한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이러한 채용 관련 기술 및 
도구가 부족하며, 특히 종사자의 기술적 역량까지 파악해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은 더욱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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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척도들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종사자의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평가를 위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스타트업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인재 역량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산업을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조직에 적합한 인
재를 채용 및 배치하고,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재 역량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영역에 따른 척
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다루는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는 회사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스타트업 인재
의 핵심이 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 핵심 인재
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한 척도를 통하여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
라, 기업은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재풀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스타트업의 생존률을 
높임으로써 7년 이내 폐업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비중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업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스타트업 

  2.1.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2000년대를 전후해 인터넷의 대중화 및 산업 구조의 변혁을 도모한 닷컴버블(dot-com bubble) 
시기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다(박정우, 2020). 신생 기업, 소규모 기업의 사업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 벤처기업을 대체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하여 가치 
창출 및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의미와 유사한 부분을 가지지만, 스
타트업의 규모 수준이 벤처기업에 비해 작고 기업의 업무 및 조직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구분
되는 개념이다(이현호, 황보윤, 공창훈, 2017). 스타트업은 강한 불확실성의 비지니스 환경 안에서 신규의 혁신
적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을 의미하며, 산업 종류, 사업 분야, 회사 규모 등에 관한 조건이 아닌, 강한 
불확실성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신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면 그 조직이 벤처기업, 비영리 
조직, 대기업 사내 벤처 등 다양한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 스타트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창수·송우일,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연구원(2017)은 스타트업을 “극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자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와이콤비네이터의 창업자인 폴 그레이엄
은 스타트업의 본질은 빠른 성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Ehsan(2020)은 스타트업을 ‘새로움’, ‘혁신성’, ‘성
장 잠재력’을 포함한 4가지 변수에 따라 정의된다고 하였고,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Poposka et al.,(2016)은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여 혁
신을 창출하고 경제적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라 정의하였고, Tzabbar & Margolis(2017)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업한 기업의 초기 단계라 정의하였으며, 전해영(2016)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
이라 정의하였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전 세계 국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관한 정의 

및 논의의 공통점은 변화의 환경적 요인, 불확실성, 혁신이 큰 조직, 첨단 기술을 이용해 기업을 운영한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Breschi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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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정책 대상으로서의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 기업과 기술 창업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국회도서관, 2020).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일반 창업기업과 기술 창업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해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점을 종합하면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회사라고 정의되며, 특히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빠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회사, 극심한 불확실성 하에서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Ries, 2011; Blank & Dorf, 2020).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비지니스 환경에 따른 사업 단계에서 사업 초기 7

년 이내로 분류하는 창업 기업 중 새로운 제품 및 아이디어로 기술을 접목하여 비지니스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1.2 스타트업의 특징

 국내 스타트업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현호 외, 2017).  
 스타트업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빠른 기술 적응과 혁신, 경영이다. 스타트업의 기업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언

급되는 주요한 특성을 보면 혁신 서비스, 새로운 제품, 신생 기술 등을 볼 수 있다. 한국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며, 이는 디지털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은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최
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업 모델에 통합해왔다(이서한·노승훈, 2014). 특히 글로벌 게임 시장, 전자상
거래,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이 국내에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높은 기술적 적응력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스타트업 기업 대부분이 글로벌 IT 인프라와 맞

물려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영희·이호성, 
2016). 이러한 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스타트업은 2000년도 후반의 국내 벤처기업의 인식이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항목

으로 조직구성 및 주력업종, 해결방법, 문제 인식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 중 가장 큰 항목은 혁신적인 서비스
와 제품을 신규 시장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 스타트업 기업의 임시적인 조직 성격, 변화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등이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은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인문학, 디자인까지 다양한 기술
과 지식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하며, 새로운 서비스
와 제품을 제시하는 영업 프로세스를 통하여 동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김은진, 2013). 이외에 다른 특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인적 자원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타트업 기업이 영업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인 조직 구성 및 기업의 변화 
속도가 비교적 빠른 특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다. 국내 신생 스타트업은 미약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기업 형태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비지니스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
다. 따라서 창업 직후부터 생존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박정우, 2020). 이에 스타트업은 물적, 인적 인
프라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갖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벤처 캐피탈 및 엑셀러레이
터 등 창업 지원 기관의 자금, 사업화,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이윤숙 외, 2018). 
 세 번째 특징은 높은 고용 창출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 창업기업과 기술 창

업기업을 통합한 7년 미만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는데, 2023년에 발
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 국내에 



한채연·하규영

188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4 9. Vol.7 No.3

300만개가 넘으며 고용인원은 36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흔히 국내 창업은 청년 창업을 먼
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상외로 7년 이내 스타트업 종사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22.0%(67만 5천개),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77.9%(239만 3천개)라고 밝혔으며, 고용인원은 361만 2천명으로 기
업당 평균 1.2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그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167만 5천명으로 기업
당 평균 2.5명에 달해 높은 고용 창출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8천 곳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창업 전 직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6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확장과 다양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흐

름 속에서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과 3년간 평균 매출 또는 고용이 20% 이상 고성장
한 스케일업 기업도 다수 탄생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암시
하고 있다(박일주·최종민, 2019). 
 네 번째 특징은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의 우수성이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김은진, 2013). 특히,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타트업에서 활동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 즉, 이는 교육 시스템과 연계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한국 스타트업의 큰 자산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특히 과학기술, 공학,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
을 배출하고 있다(황정섭 외, 2021; 공혜원, 2019). 특히 핵심 인재들은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주도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정
보통신분야(ICT) 산업의 경우는 더욱이 이러한 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개방성과 도전 정신이다. 한국 스타트업은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

장으로 눈을 돌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김준성·이소영, 2018; 이현호 
외, 2017). 이를 위해 다국어 서비스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강화에 힘쓴
다. 즉,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황정섭 외, 2021; 나희경·이희우, 2016). 또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
해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채널 확장에 기여
하고 있다(김현 외, 2020). 
 이러한 노력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을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

공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
루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경영 전략이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1.3 스타트업의 조직구조와 문화

 스타트업의 조직구조와 문화는 전통적인 기업들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스타트업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신
속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타트업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
며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Lee, 
2022).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중요한 문화 요소로서, 이
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유연한 문화의 조직 분
위기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시장에서 성공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Freeman & Engel, 2007). 
또한, 국내 스타트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의 조직 문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타트업 출범 당시 국내 

기업만의 고유 문화가 스타트업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아, 빠른 성장을 위해 실리콘 밸리 등의 글로벌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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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혁신적인 문화와 구조를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이다(김영환, 2021). 특히 실리콘 밸리의 수평적 조직구
조, 신속한 의사결정, 자유로운 업무 환경은 국내 스타트업의 조직 구조와 문화에 크게 반영되었다(이각범·손위
진, 1994; 정순기·이병호 2013).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전통적인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관리 계층이 없거나 매우 적어, 직원들이 보다 자

율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박준기·이혜정, 2016; 박준기·이세윤, 2017; 최영준·유정민, 
2023). 이런 조직 구조는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든다(황세희 외, 2020). 또한 스타트업의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CEO와 신입 
직원이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흔히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김지훈·구자숙, 2023). 
 더불어 스타트업 문화는 실험적이고 실패를 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임세민·송지훈, 2023), 최근에는 이러

한 조직 문화 및 풍토를 ‘애자일 문화(Agile Cul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Roberts & Grover, 2012). 이는 끊
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애자일은 소프
트웨어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시작된 방법론이자 사고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성
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조직에서 특히 유용하기 때문에(안나, 2020),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
택해 쓰는 방법론이다. 특히 스타트업에서의 실패는 학습의 기회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다. 또한 전통적인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실패를 피하라'는 문화와는 대조적이며(임
종빈 외, 2016),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에서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빠른 성장과 진화의 
큰 동력이 된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문화는 이러한 조직 구조와 상호 작용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장
려한다. 더불어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공간을 제공하여 각 팀원이 스스로의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이현호 외, 2017; 이준영· 한미정, 2020). 이는 전통적인 기업에서 찾아보기 어려
운 점이며, 스타트업이 빠른 성장과 끊임없는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우리가 흔히 외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자유로운 복장 규정, 유연한 근무 시

간, 원격 근무의 가능성과 같은 현대적인 근무 환경이다(공혜원, 2019). 이는 직원들의 개인적 생활과 일을 조
화롭게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직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창의적이고 기술적으로 능숙한 인재들을 스타트업으로 끌
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변화된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는, 스타트업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서귀동, 2020). 동시에 유연성, 자율성, 실험 정
신과 같은 특징들은 열린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인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
하는데, 이는 모두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심연수 
외, 2021; 이은아 외, 2019; 이상조·남정민, 2018). 이러한 스타트업의 조직 환경은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과 성
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여, 각 개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따라서 스타트업만의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는 이들 기업이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내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조와 문화는 스타
트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직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2.1.4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 스타트업은 정보와 통신 기술을 기반으
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지칭한다(이서한·노승훈, 2014, 중소벤
처기업부, 2020). 닷컴붐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의 스타트업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통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와 같은 글로벌 비지니스 트랜드와 함께 모바일 및 스마트폰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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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의 효용이 일반화되었다(전해영, 2016).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김진

웅, 2008; 통계청, 2018), 2001년 OECD 정보사회측정지침(MIE)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CO)에서 특수분류로 
개정되었다(통계청, 2001).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은 현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혁신과 기술 

진보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이현주 외, 2023).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기업은 대체로 소규모 팀으로 시작하여,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목표를 가진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의 범주
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들은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제조, 인터넷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 현실(VR) 및 증강 현실(AR)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황정섭 외, 2021). 또한 이들은 정보와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혁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Cockayne, 2019).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기업은 기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 솔

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들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더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성을 가지고 빠른 실행 능력을 갖
추어 발전하고 있다(Orlikowski & Yates, 2006).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로 종종 
언급 되는 것은 가파른 성장과 확장 가능성으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Picken,2017), 해당 산업이 주 업
종인 기업은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으며, 이는 종종 높은 
리스크와 높은 보상이 동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Silva et al., 2020). 또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다루는 
관련 기업은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로 창업해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이나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는 실제 물리적 생산 공정 없이도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시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윤혜진·김은희, 2021).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중

소벤처기업부, 2020). 이는 이들 기업이 대체로 기술 중심의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은 특히 기술적 전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인재를 중심으로 구

성된다. 이들은 기술의 최전선에서 작업하며,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한 핵심적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산업
을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조원희 외, 2020).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성공은 효과적인 인적 자원 활용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상업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초기 자본과 자원이 제
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핵심 인력이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협업 도구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킨다(이현보 외, 2017; 김현정, 2023). 
 결론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의 선두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인재의 비중이 크고, 
이들에 의해 스타트업의 발전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인재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2 핵심인재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191

  핵심인재는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을 말한다(이경묵·윤현중, 
2007). 이들은 조직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기술, 지식, 역량,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의 전략
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김현동·성상현, 2011). 핵심인재는 단순히 높은 성과를 내는 인재들
을 넘어서, 조직의 핵심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인물들을 포함한다. 핵심인재들은 
특정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이갑두, 2011). 이러한 능력은 시장에서의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
록 돕는다. 또한, 핵심인재는 높은 수준의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팀워크를 촉진하고 조직 내 다양한 수준
의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서경민, 2006; 이갑두, 2011; 박오원, 2013). 이들은 자신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이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
  핵심인재는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그들의 리더십이 동료들에게 영
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직원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전동화·정동섭, 
2011; 정현우, 2013; 정욱, 2006; 이재호·장준형, 2018). 이들은 변화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
직이 내외부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이들 인재의 개발과 유지는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대다수의 정보통
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에서의 종사원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기업 마다의 핵심인재의 역할이 조직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핵심인재 한 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체 조직의 방향을 결정짓거나, 큰 성공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이 조직 내에서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손상희, 2019; 최윤규, 2021). 이를 위해 스타트업은 핵심인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들이 조직 내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3 역량

  역량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는 단순히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
요한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남영현·서영욱, 2020). 즉, 역량이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 작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기타 특성의 조합을 의미한다(남영현·서영욱, 2020). 이는 단
순히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역량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거나, 조직의 인재 관리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량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나뉜다(김성천·황희곤, 2022). 첫째, 지식은 특정 분야나 작업에 
관한 이해와 정보를 말한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 연구, 실무 경험 등을 통해 획득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또는 사실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며, 실제 환경에서의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발
달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대인 관계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태도는 업무에 대한 개
인의 접근 방식과 관련된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동기 부여, 자신감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와 참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지속적
으로 학습하며,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하다. 조직은 역량을 기반으로 직원을 선발, 평
가, 개발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한다(김성천·황희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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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량 중심의 접근 방식은 개인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역량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범주가 광범위하다. 이는 특
정 직업이나 역할에 필요한 기술적인 역량에서부터 인간 관계, 의사소통, 리더십, 팀워크 등과 같은 비기술적인 
역량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기술적 역량은 주로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을 포함하며,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박준기·이혜정, 2018). 일례로 프로그래머의 경우 프로
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과 코딩 능력이 기술적 역량에 해당한다.
  반면, 비기술적 역량, 종종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주는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과 
관련된 능력을 포함한다(Riyanti et al., 2017). 예컨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팀 내 협업, 갈등 해결 능력, 
시간 관리,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이 이에 속한다(남영현·서영욱, 2020). 이러한 역량은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서 중요하며, 특히 변화하는 작업 환경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역량은 개인의 경력 개
발과 조직의 인재 관리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서경민, 2006). 통상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추구하고, 조직은 역량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해 인재를 선발, 
평가, 개발한다(박동건·최대정 2003). 이러한 과정에서 역량 평가 도구와 개발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며(오인 
외, 2002),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 점에서 
역량의 개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과 조직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식 활용 역량은 비즈니스에
서 필수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김진영, 2019).  
  즉, 역량은 개인의 성공과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향상을 통해 개인의 경력 
발전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역량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박준기와 이혜정(2018)은 정

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팀 창의성, 흡수 역량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외부 지식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하고 체득하고 활용하는 흡수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청
훈(2020)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SW개발자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였다. 
최종 4개의 역량 군과 11개의 세부 역량으로 역량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장 중
요한 역량 군으로 꼽았다. 또한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이혜영·김진수, 
2015)을 살펴보면 기회 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관계 역량 총 5가지의 역량 중 전
략적 역량이 기업 성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 역량, 창업 역량, 기술혁신 역량등 역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천·황희곤, 2022; 김봉근·김영
준, 2023; 정재엽, 2023). 
  따라서 기존의 스타트업 종사자 및 창업자의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스타트업 종사자와 초기 창업자들
의 역량이 스타트업 성공과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로 인해 해당 분야
의 인재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어, 인재 관리와 개발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문항 개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정
보통신분야(ICT)의 핵심인재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전문가들과 실제 정보통신기술
(ICT) 스타트업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핵심인재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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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개발 과정

예비
문항
작성

1 문헌고찰 문헌연구
(기존 개념 및 척도 분석)

2 기초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뷰: 전문가 5명, 종사자 5명)

3 예비문항 추출 초기 문항 제작

문항
개발 4 예비문항검증

1차 내용타당도 검증
- 10인 전문가(5인 인터뷰 참여자, 5인 인터뷰 미참여자)에게 검토 
요청서를 통해 검증 진행

2차 내용타당도 검증
- 전문가 5인(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에서 인재개발)에게 검토 요청서를 통해 검증 진행

3차 안면타당도 검증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 3명 
- 문항 이해도 확인

4차 내용타당도 검증
- 교육 측정 및 평가학 전공자 1인(교수) 교육심리학 전공자 2인(교수)
1차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1인 
2차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1인 
총 5인으로 구성
- 내용타당도 지수 산출
- 예비문항 구성 및 타당도 확인

척도 
완성 5 예비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 문항 분석 및 신뢰도 검증

타당화 6 본조사
- 변인별 탐색적 요인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 집중타당도 검증
- 판별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분석 

interview) 및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산
업 종사자 관련 연구, 스타트업 종사자 관련 연구, 핵심인재 관련 연구 등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문헌 검토만으로는 국내 스타트업의 독특한 특징과 잠재적 역량들이 간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스타트업 내의 핵심인재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선행 연구가 없거나 소홀이 다루어져온 스타트업 종사자 중 핵심 인재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한 핵심 인재 역량 척도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와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
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종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핵심인
재 역량 척도의 개발 과정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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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법 참가자 구분 성별 연령 학력 현재직업 경력

1그룹
(관리자급)

A 남 50대 후반 박사 산학협력교수 25년
B 남 40대 후반 박사 ICT스타트업 대표 20년
C 남 40대 중반 석사 HR기업 과장 15년
D 남 40대 중반 석사 ICT기업 인사파트장 12년
E 여 30대 후반 석사 스타트업 인사팀 팀장 10년

<표2>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1 문헌검토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및 개론서 등을 통해 인재 역량과 스타트업, 정
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한 개념 및 척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은 관
련 기존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온라인 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며, 국내외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한 핵심인재 역량으로는 지식기술역량, 통합창의역량, 인성역량(이재호 외, 2016)
이 있었으며, 기술 진보에 발맞춰 필요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기술적 역량(손상희, 
2019), 효과적인 팀워크와 다학제 간 협력이 강조되는 현대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협업 능력 
등이 나타났다(손상희, 2019). 또한, 창의성이나 윤리적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오은순·김윤희, 2019) 역시 핵
심 인재 역량의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스타트업 관련 역량, 인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만큼, 핵심인재 역량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았을 때, 판단력(이재호·장준형, 2018), 소통 
및 문제해결능력(박혜정, 2018), 기술성 및 전문성(이영미, 2019) 등의 요인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1.2 심층인터뷰

  문헌 조사로 살펴본 유사 구성개념 및 변수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핵심 인재 역량의 구성
개념을 잠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FGI(Focus Group Interview)방식 및 IDI(In Depth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FGI 방법을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
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고, 인터뷰 도중에 추가적인 질문과 의견에 대한 보완을 실시간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reswell & Poth, 2015). 
  전문가 구성은 스타트업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거나, 기술 창업의 경험이 있는 인사 조직 관
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자의 기준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 스타트업 종사자 중 경력이 긴 편
에 속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따로 유선 
문의를 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및 청구를 진행한 후, 해당 부처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근거로 기
준을 설정하였다. 실무자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의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기업에
서 근무를 해본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2022년 기준 창업 기업 480개사의 평균 인원인 14.8명 이하의 기업에
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관리자급의 종사자가 아니며, 정보통신기술(ICT)분야가 주
업종인 스타트업 에서의 근무 경력이 도합 3년 이상이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종사자의 경력을 정보통신기술
(ICT)산업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 이유는 신입은 스타트업의 구조 및 인재 역량
과 관련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스타트업의 구조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터뷰이를 선정한 이유는, 추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 스타트업에서 채
용을 담당했던 관리자급 구성원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협업해야 하는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함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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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종사자)

F 남 30대 후반 학사 H社 IT개발팀 재직 8년

G 남 30대 중반 학사 A社 기획팀 재직 7년

H 여 30대 중반 학사 N社 마케팅팀 재직 7년
I 여 30대 중반 학사 W社 경영팀 재직 7년
K 여 20대 후반 전문학사 P社 인사팀 재직 5년

분류 질문

1그룹
(관리자급)

1 스타트업에서 핵심인재의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보통신분야(ICT) 스타트업에서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적 역량, 업
무 외적 역량)

3 정보통신분야(ICT) 스타트업에 입사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인재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인재 채용 분야 전문가 대상) 귀하께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서 역량이 높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리
고 그분의 행동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능력, 태도 등)

2그룹
(종사자급)

1 귀하가 생각하는 정보통신분야(ICT) 스타트업의 핵심인재는 무엇입니까?

2 정보통신분야(ICT) 스타트업에서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업무적 역량, 업무 
외적 역량)

3 귀하가 스타트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혹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경우)

4 스타트업에서 조직과 업무 적응에서 어려운 점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표3> 인터뷰 질문 목록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전문가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인터뷰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의 일정에 맞춰 사전 
약속을 잡은 후 진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하루에 1~2명으로 구분하여 개별 심층적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실무자급 인터뷰 참여자들은 2명, 3명씩 그룹을 이루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기간은 총 10일이며,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FGI는 대면과 화상 프로그램
(Zoom)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는 1회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이메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질문 목록을 사전에 발송하여 충분히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에서 활용한 질문은 표3과 같으며, 인터뷰에 응한 모든 참여자들에
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3.1.3 예비문항 개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개발을 위해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문가 및 종사자가 
관찰한 핵심인재가 가진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추출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을 수집하고 
‘역량’의 대표적 분류인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 응답의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한 후에 하위 카테고리
를 구분하였고, 전문가 및 종사자가 응답한 내용을 간략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리한 심층 인터뷰 응답 결과를 간략한 진술문으로 정리한 후 내용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3개의 대

분류, 10개의 중분류로 유목화하였고, 한 번 더 의미와 표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항들을 축약해나갔다. 
 또한,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다른 문장과 중복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거하였으며,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연구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 역시 제외하였다. 반면 향후 예정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
에서의 문항 탈락에 대비하여 유사한 의미를 보이지만 표현이 상이한 문항들은 포함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걸러내기 위해 유사한 문항에 대한 역문항을 포함하여 문항 pool을 구성하였다. 



한채연·하규영

196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4 9. Vol.7 No.3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와 인터뷰 및 개방형 설문 결과, 연구자 자체 개발을 통해 대분류 요인 3개, 10개의 하
위요인, 총 71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3.1.4 예비문항의 적절성 확인

  예비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
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Crocker & Algina, 1986).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는 검사 문항들이 측정하
고자 하는 능력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Crocker & Algina, 1986). 이와 
관련하여 DeVellis(2003)는 내용타당도가 요인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그 요인의 개념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된 초기 추출 항목들
을 검토하여 항목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 이 과정은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지 못한 항목이나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주요 문항들을 전문가를 
통해 추출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보다 심도 있게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등의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만큼, 측정하려
는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문항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검정을 총 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모두 각 분야에서 핵심적 인물로 두
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는 전문가 및 관리자를 선별해 구성하였다. 
  따라서 총 71개 예비문항의 내용 적절성에 대해 4점 척도(1: 전혀 관련 없음, 2: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관련성 
없음, 3: 관련이 있으나 약간의 수정 필요함 4:매우 관련 높음)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개발된 문항에 대
한 수정 및 대안 문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인터뷰에 참여한 5인의 전문가와 참여하지 않은 5인, 총 10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는
데,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5인의 전문가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HRD 분야의 경영학 박사 2명, 벤
처 창업학 박사 2명, 교육학 박사 1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에게는 인터뷰 내용 자료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기
술(ICT)산업 분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 하위 차원 등을 설명한 후 검토 요청서를 
보내 적절성에 대해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다. 
  2차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먼저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되었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주 업종인 스타트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용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
명을 선정했으며,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문항 구성과 타당도 검증을 요청하였다. 
  3차 안면 타당도 검증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종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3명에게 문항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문항의 명확성, 읽기, 반응의 용이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교육측정 및 평가학 전공 교수 1인과 교육 심리학 전공 교수 2
인, 1차 검정에 참여한 전문가 1인과 2차 검정에 참여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총 5인이 최종 검증을 진행하였
다. 이때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계산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내용타당도 평정 결과로 최초 75개 중 4개가 제거된 71개의 예비 문항이 도출되었고, 내용타당도(CVR)가 1.00 
미만인 문항은 45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응답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을 잘 설명하는 문항과 아닌 문항
에 대한 응답 편차가 나타났는데, ‘스타트업 업무와 관련한 논리적 사고 가능자’는 3명의 전문가는 ‘매우 관련 
있음’으로 응답하였지만, 2명의 전문가는 ‘관련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논리적 사고의 주관성으로 인해 어
디까지 혹은 어떤 항목을 논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와 이를 스타트업 업무와 연관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심인재 역량 파악을 위한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타인과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3명의 전문가는 ‘매우 관련 있음’으로 응답하
였지만, 2명의 전문가는 ‘관련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2명의 전문가는 앞서 제시한 문항과 겹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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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있고, ‘조화롭게’와 같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문항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동기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2명의 전문가가 ‘관련 없음’으로 응답하였는
데, 이는 능동성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며, 지원동기 명확성이라는 것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하였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 동기의 명확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원 동기의 개인적 배
경까지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CVR 값이 1.00 미만인 문항 가운데 음수로 나오거나 0.5 미만로 나온 문항 6개는 타당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CVR 값이 0.5 이상 1점 미만으로 나온 20개 문항에 대해서는 Lawshe(1975)
가 제안한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의견을 참고하여 문항의 의미적 모호함, 간결성, 중
립적 표현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조직 만족 및 충성도와 관련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문항 기술
과 관련해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항 기술을 변경한 후 예비 문
항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들은 제거하지 않고, 예비조사 이후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하
였다.

 3.2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예비조사 

  연구 3-2는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의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요
인을 분류하고 본조사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3-1에서 개발된 3요인, 총 6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의 크기이다. 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표본의 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이 존재하지만, 합의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Hogarty., & Mumford, 2005). 다만,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제
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Clark & 
Watson(1995)은 예비조사에 필요한 표본수가 100명에서 200명이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문항 분석 결과의 안
정성을 위해 최소 2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rocker & Algina, 1986). 또한 최소한 300명의 
참여자 수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연구도 있지만(Tabachnick & Fidell, 1996; Tinsley & Tinsley, 1987), 탁진
국(2007)은 사례 수가 200 이상이거나 사례 수와 측정변수의 비율이 5대 1 이상이면 안정권이라 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최소 200명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조사 대상의 범위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업종을 다루는 스타트업의 핵심인재 역
량은 해당 스타트업 종사자 혹은 스타트업 인재채용 담당자 등이 아니면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고 보았다. 특히 스타트업은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는 조직 구조 및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를 
보이며, 기업 문화 역시 기존 기업과는 다른 점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필요
로 하는 인재의 역량 역시 일반적인 기업과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실제 스타트업의 환경의 특수성과 그
에 따른 요구 역량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스타트업 종사자 혹은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현재는 다른 곳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해
당 기준에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러
한 조사 대상의 범위와 크기를 선정한 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방법
을 채택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18일에서 2월 24일까지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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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0 53.0
여 133 47.0

연령

20대 57 20.1
30대 123 43.5
40대 81 28.6

50대 이상 22 7.8

학력

고졸 28 9.9
전문대졸 38 13.4

대졸 171 60.4
대학원졸 20 7.1

직급

사원급 89 31.4
대리급 78 27.6
과장급 62 21.9
차장급 23 8.1
부장급 22 7.8
임원급 9 3.2

직무 분야

영업직 14 4.9
사무관리 및 운영지원 135 47.7

연구/개발직 38 13.4
생산/기술직 43 15.2

서비스직 40 14.1
기타 13 4.6

근속연수 범위 6개월~13년 2개월 평균 8.14년 표준편차 6.6년
총계 283 100

<표4> 예비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83)

  310명의 전체 응답자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데이
터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283부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283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150명(53.0%), 여성 133명(47.0%)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30대가 123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가 81명(28.6%), 20대가 57명(20.1%), 50대 이상이 22명(7.8%) 순이다. 학력은 대졸
이 171명(60.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졸 38명(13.4%), 고졸 28명(9.9%), 대학원 졸업 20명
(7.1%)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급이 89명(3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대리급 78명(27.6%), 과장급 62명
(21.9%), 차장급 23명(8.1%), 부장급 22명(7.8%), 임원급 9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분야는 사무관리 및 운영 지원이 135명(47.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이어서 생산/기술직 43
명(15.2%), 서비스직 40명(14.1%), 연구/개발직(13.4%), 영업직 14명(4.9%), 기타 13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분야에 대한 세부 응답으로 영업직은 대표, 관리자, 사업 개발 등으로 응답하였고, 사무 관리 및 운영지원 
직무는 행정관리, 인사관리, 재무 및 회계, 고객 지원이라고 답하였다. 연구/개발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
프트웨어 설계, 개발 및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업, 제품 설계 등으로 응답하였고, 생산/기술직은 정보통신기술
(ICT)제품 품질 검사 및 관리, 생산 기술 지원, 공정 엔지니어로 응답하였다. 서비스직은 기술 지원 엔지니어, 
IT 솔루션 컨설턴트, 제품 사용법 교육훈련 담당자 등으로 답하였고, 마지막 기타에는 홍보, 마케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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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UI 디자인, 물류 관리 등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근속연수에 대한 응답결과 범위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3년 2개월까지 응답하였으며, 
근속 평균은 8.14년이고 표준편차는 6.6년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총 283명의 평균 근속 연수가 8.14년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최지영, 2014; 신기철, 2017; 황영훈, 2017), 이는 한국 스타트업의 등장이 대략 2010년 
경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 시기부터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씩 활성화되었기 때문이
다. 더불어 2017년에 들어서야 중소벤처기업부에  MSS(Ministry of SMEs and Startups)가 신설 부처로 설립 
되어, 중소기업과 소기업,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무 경력,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근속연수가 짧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형성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이
는 근속 연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2.2 측정도구

  예비조사는 전문가 및 종사자 인터뷰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발된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거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측정 도구 65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였다.

  3.2.3 분석절차 및 결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예비문항의 적절성과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9.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65개 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
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
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하였다.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문항이 잘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는데 참고하는 통계치로서, 탁진국(2007)은 문항 평균이 극단
적이거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을 때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더불어 본 자료가 정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절대값 2 미만, 첨도 절대값 7 미만의 
값을 갖는지 확인하였다(West et al., 1995). 예비조사 65개 문항의 평균은 3.14 ~ 4.41, 표준편차는 .58 ~ .93
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극단값이라 할 수 있는 평균이 1.0 미만 또는 4.0 초과인 문항과 표준편차 0.5 미만 또
는 1.5 이상의 문항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왜
도 절대값 2 미만, 첨도 절대값 7 미만의 문항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2.4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 및 문항 신뢰도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낮은 문항(.30 이하)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
수백, 2009). 분석 결과 문항과 총점간 상관은 전체적으로 .021 ~ .753로 나타났고,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22
번 문항(r = .12), 41번 문항(r = .22), 54번 문항(r = .27)은 제거하였다. 3개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문항들의 
상관계수 범위는 .357 ~ .753이었다. 예비 문항 전체의 평균, 표준편차와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문항을 삭제했을 때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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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3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χ2) 20251.38

자유도(df) 320
유의확률(p) .000

<표5> 예비조사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보는 AID(alpha if item deleted)의 결과를 산출하여,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점수
의 크기와 문항의 중요성 정도를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삭제한 3개 문항을 제외한 62개 문항
을 활용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6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93, 3개 문항을 제외한 신뢰도 역시 
.93으로 나타나 62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2.5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다음으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KMO 검증은 KMO(Kaiser-Meyer-Olkin)는 관측된 상관계수들의 값과 편상관계수들의 값을 비교하는 지
수로서,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최소 0.05이상이어야 하며 이 값이 클수록 
측정 변수들간의 저변에 공통적인 잠재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 행
렬과 단위 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값이 유의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Hutchenson & Sofroniou, 1999). 
  따라서 표본의 적절성 및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93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χ2 = 20251.38, df = 1320, p < .001) 역시 유의수준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수행에 적합한 표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MO와 Bartlett의 검
정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3.2.6 탐색적 요인분석 

  3개 문항을 제거한 예비문항 62개의 요인 구조를 살피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aiser(1960)
의 법칙에 의하면 고유치 1 이상인 곳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Zwick과 Velicer(1986)와 이순묵
(2010)은 Kaiser의 법칙에 따라 요인을 추출할 경우 요인이 너무 많이 추출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Hair et al.(1995)은 누적분산비율(누적설명분산)이 적어도 50~60%는 되어야 한
다고 제안하였으며(강현철, 2013에서 재인용), Zwick & Velicer(1986)의 연구에서는 초기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요인을 지지하는 변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62개 문항이 적절한 요인 수 선택을 위하여 고유값(eigen value)를 살펴본 결과 10개로 
나타나 문항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문항이 여러 요인에 의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
격을 가졌다고 보고, 적절한 요인 수 추출을 위해 반복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개
의 요인분석 문항을 기준으로 3개의 요인,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표 
7과 같이 3개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인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사각회전방법인 직접 오블리민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량(factor)이 0.4 미만이거나 동시에 두 요인에서 유사하면서 높은 적재량을 보이는 문
항은 모두 삭제하였다. 요인 1인 ‘다른 사람 일에 대한 이해도 관련 문항’, ‘협업 가능한 수준의 업무 이해도 
관련 문항’, ‘직무 관련 경험자 관련 문항’이 삭제 되었고, 요인 2와 요인 3에서는 0.4 미만의 문항이 나타나지 
않아 삭제하지 않았다. 요인분석 결과 총 62개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이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58개 문항을 선정
하였다. 요인별 설명력은 요인 1인 33.25%, 요인 2가 5.8%, 요인 3이 6.24%를 설명하여 3개 요인의 누적 설
명 변량은 45.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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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맡은 업무를 단계별로 프로세스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95 -.134 0.124
맡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18 -.129 0.101
스타트업의 업무와 관련해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 .631 -.033 0.305
스타트업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와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다. .477 -.393 0.064
나의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멀티플레이어). .503 -.018 0.005
스타트업 조직만의 업무 구조를 잘 알고 있다. .548 -.088 0.040
스타트업 기업 내에서 맡은 나의 업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93 -.242 -0.235
스타트업 기업에서 맡은 업무 외에 다양한 직무 경험(지원한 분야 외)이 있다. .457 .137 -0.182
입사 전,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04 -.391 0.119
입사 전,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 .533 -.313 0.215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446 .069 0.416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402 .279 -0.005
풍부한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321 .125 -.012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352 .221 .052
스타트업 기업이 가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팀원과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33 .052 .114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방향성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006 .407 .177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376 .559 .101
업무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120 .660 .119
타인에게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다. -.088 .651 .179
타부서, 조직원과 협업하는 능력이 있다. .125 .545 -.087
내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필요하면 팀원을 도와줄 수 있다. .288 .521 .003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020 .512 -.201
업무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40 .525 -.126
맡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042 .551 -.281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 .094 .518 .276
업무와 관련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003 .627 .139
업무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나 팀원을 관리할 수 있다. -.270 .595 -.086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달성하고 해결할 수 있다. .226 .584 .100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021 .503 -.384
업무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099 .477 .154
자주 변경되는 기획에 잘 대처한다. .237 .591 .067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096 .631 -.009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업무 기술(조직이 원하는 전문분야)을 가지고 있다. .137 .657 -.281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206 .550 -.207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077 .706 .115
문서 작성툴(워드, PPT)을 원활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010 .708 .090
내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152 .651 .144
맡은 업무와 관련된 툴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121 .603 .384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다. .041 .616 .066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58 .668 .033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 -.246 .090 .575

<표6> 예비조사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83)

  Gorsuch(1983)에서 요인구조의 정의를 위해 최소 40%의 설명력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함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58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6에 제시하였
고,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산출된 상위 요인간의 상관은 다음의 표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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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나의 기술로 흡수하려고 한다. .058 .017 .614
단기계획보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121 .041 .639
내가 맡은 직무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한다. -.080 -.150 .569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진취적이다. -.205 -.307 .663
새로운것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나의 기술로 흡수하려고 한다.  -.115 -.145 .584
스타트업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093 -.155 .627
내가 맡은 직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463 -.231 .498
스타트업 조직 특성상 자주 바뀌는 업무 환경에 쉽게(빠르게)적응한다. .511 .092 .472
급변하는 업무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 .418 .289 .545
스타트업 조직에서 적응능력이 뛰어나다. .082 -.132 .575
회사와 업무에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050 -.287 .603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지속해서 학습 및 습득한다. .157 .016 .664
타인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이다. .131 .188 .555
사교성이 있어,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022 -.141 .568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 .173 -.004 .604
다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존중한다. -.205 .268 .463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168 -.042 .648
회사의 사소한 규칙이라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한다. -.004 .002 .674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51 -.126 .648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한다. -.019 -.070 .647
다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존중한다. .054 .058 .511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도 현재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65 .121 .526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없다. .105 -.025 .542
이 회사에 구성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111 .007 510

고유값 10.256 3.251 2.115
누적변량 33.25 39.05 45.29
신뢰도 .809 .925 .895

*주. 요인추출방법: 공통요인추출, 회전방법: 직접 오블리민

요인 1 2 3
1. 지식 1.00
2. 기술 .45** 1.00
3. 태도 .50** .59** 1.00

p < .01

<표7> 탐색적요인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상위 요인간 상관

다음으로 먼저 요인 1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이 대체로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과 관련
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내용이므로 역량의 대표적 3요소 중 하나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특정 직무나 프로젝트 관련 지식, 원칙 등을 파악하고 작업 경험 이력을 통해 쌓은 지식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 2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의 대표적 3요소 중 하나인 ‘기술’
이라고 명명하였다. 해당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대체로 협업이나 관리 및 문제 해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내
용으로 업무 프로세스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도구 방법 등이 속한다. 따라서 이 요
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업무와 관련한 협업 능력, 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역량의 대표적 3요소 중 
하나인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자기주도성와 목표지향성, 적응성, 타인과의 관계, 이직 의도 등에 대
한 요인을 담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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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요인
(대분류) 정의 문항수 신뢰도

지식 ICT 스타트업과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 특정 직무나 프로젝트 관련 지식, 원칙 등을 
파악하고 작업 수행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 수준. 12 .809

기술 협업이나 관리 및 문제 해결, 직무 스킬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 프로세스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 25 .925

태도 자기주도성와 목표지향성, 적응성, 타인과의 관계, 조직충성 등에 대한 요인을 담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 21 .895

<표8> 예비조사 결과

사람은 스타트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다.
  3개 요인에 대한 요인명을 역량의 대표 요소로 설정한 후, 앞서 언급한 요인적재량 0.4 미만의 문항을 제외
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가 .90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며, .80인 경우
는 중간 수준, .70은 낮은 수준, .60인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탁진국, 2007). 정보
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예비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21이며,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 1
은 .809, 요인 2는 .925, 요인 3은 .895로 전반적으로 앙호한 수준으로 보였다. 각 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수는 표8에 제시하였다. 

  3.2.7 예비조사 결과 요약 

  연구 2는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스타트업에
서 일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29.0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추출 및 회전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과 사각회전법을 적용하였다. 
65개의 예비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58문항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과 문항 수는 지식 12문항, 
기술 25문항, 태도 21문항이다. 

 3.3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 본조사

  연구 3은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
이다. 본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3.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조사를 위해 예비조사 동일한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종사자이거나 과거나 현재에 스타트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 6일에서 
3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주 업종으로 다루는 스
타트업의 핵심인재 역량은 해당 스타트업 종사자 혹은 스타트업 인재 채용 담당자 등이 아니면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일반 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과는 다른 조직 구조와 업무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 스타트업 환경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요구 역
량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예비연구와 동일하게 정보통
신기술(ICT)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스타트업 종사자 혹은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된 관련 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스타트업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총 3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5일에서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350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데이터 15명(전체 문항 수의 
85% 이상)을 제외하여 분석에는 총 33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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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83 56.31
여 142 43.69

연령

20대 94 28.92
30대 137 42.15
40대 65 20.00

50대 이상 29 8.92

학력

고졸 65 20.00
전문대졸 35 10.77

대졸 169 52.00
대학원졸 56 17.23

직급

사원급 70 21.54
대리급 125 38.46
과장급 55 16.92
차장급 38 11.69
부장급 22 6.77
임원급 15 4.62

직무 분야

영업직 35 10.77
사무관리 및 운영지원직 121 37.23

연구/개발직 59 18.15
생산/기술직 31 9.54

서비스직 67 20.62
기타 12 3.69

근속연수 범위 3개월~14년 7개월 평균 6.07년 표준편차 5.58년

총계 325 100

<표9> 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5)

조사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25부의 응답이 분석
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325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83명(56.31%), 여자가 142명(43.69%)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30대가 137명(42.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대 94명(28.92%), 40대 65명(20.0%), 50대 이상 
29명(8.92%) 순으로 분포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69명(5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고졸이 65
명(20.0%), 대학원 졸업이 56명(17.23%), 전문대 졸업이 35명(10.77%)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리급이 125
명(39.4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어서 사원급 70명(21.54%), 과장급 55명(16.92%), 차장급 38명
(11.69%), 부장급 22명(6.77%), 임원급 15명(4.62%) 순으로 분포하였다. 직무분야는 사무관리 및 운영 지원직
이 121명(37.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비스직 67명(20.62%), 연구/개발직 59명(18.15%), 영업직 35명
(10.77%), 기타 12명(3.69%) 순으로 분포하였다.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분야에 대한 세부 응답으로 영업
직은 대표, 관리자, 사업 개발 등으로 응답하였고, 사무 관리 및 운영지원 직무는 행정관리, 인사 관리, 재무 및 
회계, 고객 지원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개발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및 유지보
수, 데이터 분석, 제품 설계 등으로 응답하였고, 생산/기술직은 ICT 관련 제품 품질 관리 및 기술 지원, 설계 
엔지니어로 응답하였다. 서비스직은 기술 지원 엔지니어, IT 및 솔루션 컨설턴트, 제품 사용법 교육 훈련 담당
자 등으로 답하였고, 마지막 기타에는 홍보, 마케팅, 제품 디자인 등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는 예비조사 때보다 조금 더 짧은 3개월부터 14년 7개월까지 나타났고, 평균 6.07년, 표

준편차는 5.58년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시에 참여한 인원, 즉, 중복인원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평
균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출현(2000년대 초)과 안정
(2010년대 초)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무 경력과 연령대에 비해 근속 연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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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요인
(대분류)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관계

지식

A_01 2.91 1.059 .119 -.557 .781
A_02 2.85 1.068 .373 -.535 .799
A_03 2.77 1.139 .250 -.793 .819
A_04 2.89 1.213 .058 -1.009 .805
A_05 2.90 1.159 .135 -.838 .794
A_06 2.88 1.122 .274 -.688 .800
A_08 2.80 1.154 .190 -.882 .755
A_09 2.73 1.135 .328 -.750 .695
A_10 2.77 1.178 .195 -.860 .788
A_11 2.63 1.299 .501 -.875 .639
A_12 2.81 1.213 .245 -.919 .732

기술

B_01 2.72 1.095 .379 -.569 .770
B_02 2.86 1.007 .251 -.566 .780
B_03 2.82 1.046 .202 -.599 .750
B_04 2.87 1.129 .355 -.763 .695
B_05 3.03 1.042 .207 -.542 .791
B_06 2.84 1.058 .335 -.650 .732
B_07 2.89 1.117 .165 -.712 .701
B_08 2.86 1.006 .187 -.521 .654
B_09 3.01 1.072 .128 -.623 .704
B_10 2.86 1.137 .231 -.778 .775
B_11 3.13 1.060 -.027 -.666 .663
B_12 2.97 1.125 .205 -.816 .865
B_13 3.17 1.144 -.002 -.827 .855
B_14 3.08 1.133 .170 -.879 .892
B_15 3.07 1.129 .101 -.837 .883
B_16 3.01 1.143 .165 -.826 .814
B_17 3.18 1.069 .033 -.816 .801
B_18 3.12 1.122 .051 -.842 .840
B_19 3.15 1.117 .010 -.765 .798

<표10> 본조사 문항분석

  3.3.2 측정도구 

  본조사를 위해 예비조사에서 추출한 최종 척도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문가 대상 안면 타당도를 추가로 실시하
였으며, 해당 문항의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본 조사 문항을 정리하였다. 설문 응답
자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다~5점: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
였다.

  3.3.3 문항분석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58개 문항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
도 결과를 다음 표10과 같이 도출하였다. 문항별 평균점수 범위는, ‘지식’은 2.63~2.91, ‘기술’은 2.72~3.17, 
‘태도’는 2.75~4.07로 나타났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지식’ 1.059~1.213, ‘기술’ .990~1.252, ‘태도’ .791~1.102
로 나타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다변량 정규분포 수용기준에 따라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8 이하여야 
하는데(West et al., 1995), 본 연구에서의 왜도는 ‘지식’ .058~501, ‘기술’ -.027~.379, ‘태도’ -1.326~.429로 
나타났고, 첨도는 ‘지식’ -1.009~-.535, ‘기술’ -.521~-.997, ‘태도’ -.629~1.807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따라 정
규성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 값이 0.3 이하인 문항은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80 이상인 경우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항으로 보고 삭제한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는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지식’ .639~.819, ‘기술’ 
.645~.892, ‘태도’ -.360~.721로 나타나 상관 또는 중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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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20 2.80 1.097 .357 -.658 .793
B_21 2.88 1.171 .276 -.848 .780
B_22 2.91 1.252 .335 -.997 .794
B_23 2.91 1.153 .257 -.798 .825
B_24 2.95 1.067 .259 -.613 .728
B_25 2.94 0.990 .295 -.586 .723

태도

C_01 3.18 1.025 .013 -.564 .721
C_02 3.22 1.053 -.078 -.590 .663
C_03 2.75 1.068 .429 -.414 .674
C_04 3.47 1.057 -.688 -.306 .632
C_05 3.26 1.024 -.262 -.040 .544
C_06 3.56 .946 -.629 .043 .636
C_07 3.48 .963 -.583 1.807 .442
C_08 3.58 1.054 -.504 -.259 .599
C_09 3.27 1.026 -.392 -.255 .452
C_10 3.51 .968 -.511 -.844 .544
C_11 3.23 1.077 -.221 .009 .457
C_12 3.43 1.041 -.479 -.600 .617
C_13 3.17 1.102 -.247 -.008 .626
C_14 4.09 .791 -.804 -.770 .542
C_15 3.88 .986 -.844 -.688 -.360
C_16 4.07 .964 -1.326 -.262 -.411
C_17 3.75 1.054 -.971 -.629 .392
C_18 3.71 1.009 -.675 .012 .580
C_19 3.52 1.020 -.533 -.306 .632
C_20 3.61 .961 -.548 -.040 .544
C_21 3.56 .976 -.492 .043 .636

문항번호 요인
1 2

A_03 스타트업의 업무와 관련해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 .795 -.063
A_01 맡은 업무를 단계별로 프로세스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769 -.122
A_05 나의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다. .680 .092
A_04 스타트업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와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다. .622 .078
A_02 맡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79 .181

<표11>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중 ‘지식’의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첫째, ‘지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살펴본 KMO (Kaiser-Meyer-Olkin) 값은 .901로 나타났다. 통상 
KMO 값은 .8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본다(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195.251(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측정도구의 표본 크기와 상관행렬이 탐색적 요인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에 ‘지식’ 측정도구 1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고유치
가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누적 분산이 50.125%로 나타나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이 작아 설명력이 낮은 문항의 기준인 .40미만이고, 요인 1과 요인 2간의 요인
부하량이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
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탁진국, 2007). 1차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 이하인 문항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12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12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요인 1은 업무이해력이라고 명명하고, 요인 2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험적 지식을 뜻하는 실무수행경험(암묵지)이라고 명명했으며, 각각 6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적재량은 12문항 모두 절대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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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6 스타트업 기업 내에서 맡은 나의 업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58 .188
A_11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064 .827
A_12 풍부한 직무관련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057 .801
A_10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033 .793
A_07 스타트업 기업에서 맡은 업무 외에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다. .036 .503
A_08 입사 전,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50 .480
A_09 입사 전,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 .030 .443

고유치 5.024 1.251
설명변량(%) 39.870 10.255
누적변량(%) 39.870 50.125

문항번호
요인

1 2 3

B_01 스타트업 기업이 가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팀원과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89 -.025 .250

B_03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방향성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640 .027 .166
B_02 업무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617 .054 .131
B_05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606 .081 .135
B_06 타부서, 조직원과 협업하는 능력이 있다. .569 .137 .265
B_04 내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필요하면 팀원을 도와줄 수 있다. .559 .089 .088
B_07 스타트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040 .975 .040
B_08 맡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007 .969 .062
B_15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 -.001 .859 .033
B_14 업무와 관련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008 .782 .102
B_10 업무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나 팀원을 관리할 수 있다. .010 .658 .067
B_11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달성하고 해결할 수 있다. .025 .566 .051

B_09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060 .531 .084

B_12 업무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065 .506 .164

B_13 자주 변경되는 기획에 잘 대처한다. .042 .492 .195

<표12>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중 ‘기술’의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둘째, ‘기술’ 역량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살펴본 KMO 값
은 .893으로 나타났다. 통상 KMO 값은 0.8이면 양호하다고 본다(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524.451(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측정도구의 표본 크기와 상관행렬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기술’ 역량 측정
도구 2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고유치가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
다. 그 결과 누적 분산이 50.020%로 나타나는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이 작아 설명력이 
낮은 문항의 기준인 .40미만은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요인 간의 요인부하량이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경
우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탁
진국, 2007). 
  1차 요인분석 결과 별도의 요인으로 ‘기술’의 25번 문항(B_25)의 요인 부하량이 .320으로 기준치인 .40에 다
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즉, 최종적으로 24개 문항을 대상으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12와 같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요인 1은 협업이라고 명명하고, 요인 2는 관리 및 문제해
결력이라고 명명했으며, 요인 3은 현장실무능력으로 명명하였다. 문항은 각각 6개, 9개, 9개로 구성하였고, 요
인적재량은 모두 절대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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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17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043 .158 .885
B_24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업무 기술(조직이 원하는 전문분야)을 가지고 있다. -.015 .173 .865
B_19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051 .147 .801
B_23 문서 작성툴(워드, PPT)을 원활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028 .179 .759
B_22 내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026 .178 .722
B_20 맡은 업무와 관련된 툴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052 .165 .694
B_21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다. .089 .125 .666
B_18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2 .132 .524

고유치 8.162 5.072 4.226
설명변량(%) 30.256 10.252 9.512
누적변량(%) 30.256 40.508 50.020

문항번호
요인

1 2 3 4 5
C_4 자기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 .856 .125 .090 .171 .137
C_2 새로운것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나의 기술로 흡수하려고 한다.  .812 .054 .162 .129 .180
C_1 단기계획보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774 .026 .199 .109 .171
C_3 내가 맡은 직무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한다. .702 .075 .128 .158 .067
C_6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진취적이다. .115 .902 .155 .196 .131
C_5 업무나 일상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169 .854 .137 .187 .199
C_9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야와 내용이 명확하다. .173 .777 .160 .112 .065
C_7 스타트업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198 .695 .106 .064 .184
C_8 스타트업에 지원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 .088 .612 .086 .178 .102
C_10 스타트업 조직 특성상 자주 바뀌는 업무 환경에 쉽게(빠르게) 적응한다. .182 .075 .789 .149 .132
C_11 급변하는 업무적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 .123 .060 .752 .167 .165
C_14 스타트업 조직에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193 .158 .702 .092 .165
C_12 회사와 업무에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088 .117 .661 .129 .178
C_13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지속해서 학습 및 습득한다. .148 .106 .585 .154 .105
C_18 사교성이 있어,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126 .146 .122 .854 .150

<표13>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중 ‘태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셋째, ‘태도’ 역량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살펴본 KMO 값
은 .905로 나타났다. 통상 KMO 값은 0.8이면 양호하다고 본다(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729.213(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측정도구의 표본 크기와 상관행렬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태도’ 역량 측정
도구 2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고유치가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누적 분산이 60.221%로 나타나는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이 작아 설명력이 낮
은 문항의 기준인 .40미만은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요인 간의 요인부하량이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경우
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탁진
국, 2007). 
  1차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이하인 문항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22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 같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요인 1은 자기
주도성이라고 명명하고, 요인 2는 목표지향성, 요인 3은 적응성 역량, 요인 4는 관계지향성 역량, 요인 5는 조
직충성이라고 명명했으며, 각각 4문항, 5문항, 5문항, 5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적재량은 22문항 모두 
절대값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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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15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 .180 .195 .169 .811 .200
C_16 다른 사람의 업무스타일을 존중한다. .169 .096 .079 .795 .054
C_17 나는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한다. .155 .084 .149 .715 .125
C_19 나는 우리 회사의 사소한 규칙이라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한다. .158 .058 .129 .602 .005
C_21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도 현재의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098 .086 .073 .058 .874
C_22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없다. .058 .189 .188 .121 .716
C_20 나는 이 회사의 구성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023 .080 .021 .058 .705

고유치 8.215 5.261 5.014 4.845 3.589
설명변량(%) 21.448 10.704 11.432 9.669 6.965
누적변량(%) 21.448 32.152 43.587 53.256 60.221

모형 χ2 df χ2/DF CFI TLI RMSEA SRMR
기준 - - < 3 > .90 > .90 < .05~.08 < .05~.08

최종모형 1952.15 524 3.252 .905 .911 .052 .061

<표1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업무이해력

A_01 1 .808
A_02 1.008 .807 .048 21.165
A_03 1.113 .837 .050 22.241
A_04 1.162 .821 .054 21.644
A_05 1.094 .808 .052 21.181
A_06 1.06 .808 .050 21.196

실무
수행
경험

(암묵지)

A_07 1 .790
A_08 .901 .723 .053 17.052
A_09 1.031 .797 .054 19.106
A_10 .872 .612 .062 14.078

A_11 .951 .715 .057 16.813

<표1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3.4 확인적 요인분석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에 종사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인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역량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앞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으로, ‘지식’은 업무이해력, 실무수
행경험(암묵지), ‘기술’은 협업, 관리 및 문제해결, 현장실무능력, ‘태도’는 자기주도성, 목표지향성, 적응성, 관
계지향성, 조직충성 역량으로 총 10개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지식’은 업무이해력 6문항, 실무수행경험(암묵지) 6문항, ‘기술’은 협업 6문항, 
관리 및 문제해결력 9문항, 현장실무능력 9문항, ‘태도’는 자기주도성 4문항, 목표지향성 5문항, 적응성 5문항, 
관계지향성 5문항, 조직충성 역량 3문항으로 총 58문항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예비조사를 통하
여 총 10개 하위요인에 대한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 분석결과는 χ2=1952.15 (p<.001), χ2/DF=3.252, CFI=.905, TLI=.911, RMSEA=.052, 
SRMR=.061로 표14와 같이 나타났다. 더불어 모형적합도 지수도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표준화 경로계수, 각 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C.R.), 각 변수
에 대한 평균추출분산(AVE) 값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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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12 .905 .706 .025 15.256

협업

B_01 1 .824
B_02 .977 .875 .042 23.378
B_03 .934 .806 .045 20.985
B_04 .839 .670 .051 16.464
B_05 .758 .745 .045 18.526
B_06 .805 .651 .065 17.522

관리 
및 

문제해결

B_07 1.123 .796 .072 15.645
B_08 .998 .696 .071 14.009
B_09 1 .661
B_10 .866 .636 .067 12.957
B_11 1.045 .719 .073 14.406
B_12 1.005 .700 .071 14.079
B_13 1.052 .725 .066 14.552
B_14 1.115 .705 .072 13.562
B_15 1.065 .762 .074 15.226

현장
실무
능력

B_16 1 .858 0.
B_17 .989 .835 .040 24.895
B_18 1.074 .915 .036 29.611
B_19 1.048 .897 .037 28.448
B_20 .964 .814 .040 23.851
B_21 .859 .755 .052 20.256
B_22 1.025 .956 .042 22.554
B_23 1.125 1.025 .043 23.152
B_24 .905 .851 .075 22.154

자기주도성
C_01 1 .841
C_02 1.088 .872 .045 24.303
C_03 1.041 .839 .045 23.005
C_04 1.052 .845 .044 23.562

목표지향성

C_05 1 .819
C_06 1.079 .828 .050 21.644
C_07 1.196 .859 .053 22.721
C_08 1.005 .784 .050 20.107
C_09 1.006 .785 .050 20.325

적응성

C_10 1 .825
C_11 1.052 .815 .045 20.562
C_12 1.152 .885 .046 21.652
C_13 .951 .756 .052 23.526
C_14 1.020 .805 .050 21.784

관계지향성

C_15 1 .845
C_16 .956 .755 .043 19.845
C_17 .945 .758 .050 19.362
C_18 1.057 .814 .049 22.008
C_19 .975 .795 .048 21.586

조직충성
C_20 1 .882
C_21 .954 .805 .065 16.256
C_22 .905 .783 .045 15.855

  3.3.5 집중 타당도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의 핵심인재 역량인 지식, 기술, 태도 역량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인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관찰변수 
간에 공유되는 분산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김계수, 2007). 집중타당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추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개념신뢰도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표
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김계수, 2007).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 평균값 기준 판
단 방법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표준화 계수가 
.50보다 크고, 개념신뢰도 CR값이 .70보다 크며, 평균분산추출 AVE가 .50보다 큰 경우 집중 타당도를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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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변인 B β S.E. C.R. AVE CR

지식
→ 업무이해력 1 .953 - -

.827 .905
→ 실무수행경험

(암묵지) .967 .865 .086 11.291

기술
→ 협업 1 .827 - -

.770 .871→ 관리 및 문제해결력 .903 .895 .065 12.526
→ 현장실무능력 .918 .928 .068 13.428

태도

→ 자기주도성 1 .772 - -

.778 .875
→ 목표지향성 .958 .913 .064 13.548
→ 적응성 .912 .845 .073 12.096
→ 관계지향성 .932 .869 .086 12.856
→ 조직충성 .960 .908 .075 12.793

<표16>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

1 2 3 AVE
1. 지식 (.909) 　 　 .827
2. 기술 .537*** (.877) 　 .770
3. 태도 .349*** .869*** (.914) .778

<표17>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항목 최종문항수 신뢰도 계수

지식
업무이해력 6 .922

.927실무수행경험
(암묵지) 6 .847

기술 협업 6 .868 .901

<표18> 본조사 후 확정된 문항수 및 신뢰도 분석

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22). 본 연구의 집중타당도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과 같이 표준화계수 는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의 핵심인재 역량 중 ‘지식’
의 AVE값은 .827, ‘기술’의 AVE 값은 .770, ‘태도’의 AVE값은 .778로, 모든 변수의 AVE 값이 .5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개념신뢰도 CR 역시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3.6 판별 타당도 

  측정변수 간에 서로 구분되어 잠재변수를 배타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판별타당도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검증
을 위해서는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22). 앞서 진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문항들을 바탕으로 변인 간 판별타당도 
초기 결과는 다음 표17과 같다. 각 잠재변수들의 평균추출분산값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면, 상관계수는 .349~.869까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의수준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3.7 신뢰도 분석 

  본조사에서 사용한 지식(업무이해력, 실무수행경험(암묵지)), 기술(협업, 관리 및 문제해결, 현장실무능력), 태
도(자기주도성, 목표지향성, 적응성, 관계지향성, 조직충성)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조사에서 
최종 도출한 58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표 18과 같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주요 변수의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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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문제해결력 9 .852
현장실무능력 9 .901

태도

자기주도성 4 .936

.942
목표지향성 5 .888

적응성 5 .907
관계지향성 5 .896
조직충성 3 .812

전체 58 - -

항목 최종 문항

지식

업무이해력

1 맡은 업무를 단계별로 프로세스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맡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스타트업의 업무와 관련해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
4 스타트업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와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다.
5 나의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다. 
6 스타트업 기업 내에서 맡은 나의 업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무
수행
경험

(암묵지)

1 스타트업 기업에서 맡은 업무 외에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다.
2 입사 전,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3 입사 전,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

<표20> 본조사 최종 요인 및 문항

해당 역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의

업무이해력 특정 직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원칙,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무수행경험
(암묵지)

공모전 참여나 프로젝트 참여 경험 등, 특정 분야나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력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협업 팀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작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 및 
문제해결력

업무 프로세스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장실무능력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능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주도성 개인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목표지향성 개인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적응성 변화하는 환경, 새로운 상황, 다양한 업무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관계지향성  조직 내외부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충성 소속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의도가 낮으며, 
조직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표19> 해당 역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의

  3.3.8 요인 정의 및 최종 문항 

  
  본조사 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변인별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표19와 같다. 

  최종 측정 문항은 다음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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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5 업무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6 풍부한 직무관련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다.

기술

협업

1 스타트업 기업이 가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팀원과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방향성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업무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4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5 타부서, 조직원과 협업하는 능력이 있다.
6 내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필요하면 팀원을 도와줄 수 있다.

관리 
및 

문제해결력

1 스타트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2 맡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
4 업무와 관련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5 업무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나 팀원을 관리할 수 있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달성하고 해결할 수 있다.
7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8 업무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9 자주 변경되는 기획에 잘 대처한다.

현장
실무
능력

1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업무 기술(조직이 원하는 전문분야)을 가지고 있다.
3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4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5 문서 작성툴(워드, PPT)을 원활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6 내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7 맡은 업무와 관련된 툴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8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다. 

9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태도

자기주도성

1 문서 작성툴(워드, PPT)을 원활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 내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3 맡은 업무와 관련된 툴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4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다. 

목표지향성

1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 
3 새로운 것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나의 기술로 흡수하려고 한다.  
4 단기계획보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5 내가 맡은 직무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한다. 

적응성

1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진취적이다.
2 업무나 일상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3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야와 내용이 명확하다. 
4 스타트업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5 스타트업에 지원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

관계지향성

1 스타트업 조직 특성상 자주 바뀌는 업무 환경에 쉽게(빠르게) 적응한다.
2 급변하는 업무적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 

3 스타트업 조직에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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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와 업무에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5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지속해서 학습 및 습득한다.

조직충성
1 사교성이 있어,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2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업무스타일을 존중한다. 

Ⅳ. 논의 

 4.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
야에서 핵심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전통적인 산업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스타트업은 자원이 제
한적이고, 변화에 민감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효과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역량 척
도는 스타트업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근거를 제공하
므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58개의 문항은 스타트업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 문항들은 역량의 다
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술 능력, 팀워크, 혁신성, 리더십 등 스타트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량을 측
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역량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인재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직 내 역량 기반의 인력 구성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스타
트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역량 평가는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
직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의 인재 채용 및 개발 전략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역량 
척도는 효과적인 인재 평가 및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 관리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공하는 척도는 그러
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는 결국 ICT 스타트업이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은 기존의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문화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국내 스타트업은 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동성을 가진다는 공통된 특
징이 나타나고, 젊은 층의 종사자의 문화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트렌디한 조직문화를 가진다는 평가도 받는다
(소관룡 외, 2023).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기업과 핵심인재 역량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단편적인 예로, 금융업의 인재 역량은 업무 관련 지식 역량으로 나타났는데(홍필두, 2023), 스타트업의 경우, 
협업이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윤창호, 2023) 등도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실제 스타트업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인재의 역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크게 역량의 대표적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로 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인터뷰 문항을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항 삭제 및 추가, 문항에 대한 기술 수정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 요인과 10개의 하위요
인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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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더불어 핵심인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수집한 문항에 따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 역량으
로 업무의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해당 스타
트업이 속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스타트업 특성상 ‘나’의 일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보다는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성원(2021)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분야일수록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종사자를 인재로 분류한다고 보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대외 활동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대외 활동이나 경
험을 기반으로 한 이력서 상의 이력에만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노력과 적극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요소
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험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대
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이 각자의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학습된 관련 
업무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재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실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체화된 지
식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업무적인 경험을 통한 지식 향상보다는 경험을 통해 어떤 업무에도 적응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팀원과 함께 업무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일하게 언급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도가 높은 역량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스타트업 대부분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업무를 구성하는 만큼 
협업이 가장 중요한 역량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업 역량은 프로젝트 진행에서 적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더불어 협업 역량이 높은 사람은 담당 업무
가 아니라도 팀원을 도와주거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스
타트업의 핵심인재 역량 중에서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기존 선행연구에
서도 밝혀진 것으로, 박준기, 이혜정(2016)은 스타트업에서 팀워크는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업에 
긍정적일수록 과업갈등, 관계갈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변화하는 시장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들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역량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
결이나 자신이 맡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스타트업 외에 일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재 역량이라고 본다. 즉, 변화하는 시장 환경, 업무 환경 및 내
용에 빠르게 대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람을 인재로 보는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같이 시장 변화가 많은 산업에서 더욱이 중요한 인재 역량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량 외에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에 대한 꼼꼼함
과 직무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 및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문서 작성 툴 
등을 다루는 것을 인재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보았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나 자신의 프
로젝트 관련 지식 등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더 훌륭한 인재로 평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규모의 
인원이 많은 것을 수행 해야 하며 책임져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핵심인재가 보유 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
의 활용이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정보통신기술
(ICT)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핵심 인재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업무와 관련한 지식 및 기술에 중점을 둔 역량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회사에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주(2014)는 종사자들이 직업소명의식과 직업과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업무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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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이철진, 최재우(2015)는 회사 종사자가 매너리즘에 빠져 업무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결국 직무 
행동에 부적절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는 스타트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 
역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자기 개발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주도성, 목표지향성은 자
기주도적으로 과업을 찾아나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이나 수용,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 내 자신의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성향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명확성, 목적의 명확성 등이 결과적으로 핵심인재 
역량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서 지식 역량과도 연관성을 가지듯,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
여 자주 변화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고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거나 사교성이 있어 직원들 간에 잘 지내는 것 역시 인재 역량으로 평가한다. 다만, 스타트업이 가
지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규칙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조직에 대한 애사심과 같은 충성도가 
있어야 스타트업의 업무를 지속해서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핵심인재 역량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71개 문항을 선별하였고, 본 연구의 문항 기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의 기술을 변경하고, 내용타당도를 
거쳐 6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5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본조사
에서는 앞서 예비조사에서 역량의 대분류인 3개 요인으로 분류한 것을 기반으로 각각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총 10개의 하위요인인 업무이해력, 실무수행경험(암묵지), 협업, 관리 및 문제해결력, 현장실무능력, 자기주
도성, 목표지향성, 적응성, 관계지향성, 조직충성 역량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
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과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4.2 학문적 의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스타트업에서 인재 역량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척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본 연
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특히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인 인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개발한 역량 척도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스타트업 내 인재 역량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명하면서 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기술, 태

도 등 인재의 여러 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역량 
모델이 각각의 역량 요소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스타트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
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
췄다.
  또한, 이 연구는 체계적인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역량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선행 연구와 전
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초기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로 추출 및 개발된 문항은 실제 스타트업 환경에서 인재가 보여줘야 할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
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척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더불어 높은 실패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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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관리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지 못
하는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스타트업의 인사 관리자들이 구직자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직원
들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코칭,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도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핵심 인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함으
로써, 이론적 토대와 실제적 응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의 성공적
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스타트업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4.3 실무적 의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 역량 척도는 실무적 의의 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ICT 스타트업은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시장 내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적절
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척도는 스타트업에서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요인 및 문항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구성하였다. 
  이는 역량을 기반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관리의 효율
성과 효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몇 가지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기존의 인터뷰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ICT 스타트업의 실제 업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역량을 제시해, 각각의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한다면 보다 정확한 인재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특히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역량
인 협업,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숙련도 등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는 기존 직원들의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타트업은 자원이 한정적인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역량 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직원 만족도와 장기적
인 기업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산업 전체에 걸쳐 인재 관리 전략에 혁신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특정 기술 또는 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국한되지 않
고,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졌다. 이는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찾고, 
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이 척도는 스타트업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인재 
관리의 표준을 제시하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실무적 의의를 가진
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인재 역량 척도는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신들의 인재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창의적
이고 효과적인 팀워크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종종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역량 평가 척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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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타트업이 어떻게 팀의 역량을 구성하고 개발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
내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스타
트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산업 전체에서 인재 관리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결국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할 것이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4 실무적 의의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핵심인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지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의 표본 범위와 다양성이다. 이 연구는 국내 여러 지역의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
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정 혹은 다양한 지역과 다른 산업군의 스타트업에
서도 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과 다른 발전 단계에 있
는 스타트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척도의 범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주로 정량적 방법에 의존하였으나, 인재 역량과 같은 
복잡한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문항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사용
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측정 문항의 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척도의 적절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영역당 4~6개의 측정 문항 수가 권고되기도 하며(Carmines & Zeller, 1979; Harvey, & Nilan, 1985), 
3~15개 정도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Walsh & Betz, 1985). 본 연구의 기술 역량 분류 중 관리 및 문제
해결, 현장실무능력의 문항 수는 각각 9개로, 업무이해력(6개), 실무수행경험(암묵지)(6개), 협업(6개), 자기주도
성(4개), 목표지향성(5개), 적응성(5개), 관계지향성(5개), 조직충성(3개)보다 문항의 갯수가 많은 편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인재의 
기술적 역량에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스
타트업 중에서도 세부 산업 분야의 기업을 다루어 역량 평가 문항 수를 조정하고, 더 적절한 문항 개수의 균형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타트업 핵심인재 역량 척도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되었으나, 자기보고식 설문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 평가가 객
관적이지 못할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역량과 
설문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 외에도 기술 테스트, 포트폴리오 검토, 실무 
과제와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보완적인 평가 도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응답자의 실제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고, 이를 바탕
으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가 척도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
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를 정기적으로 반복
하여 척도의 시대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반복되어야 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핵심인재 역량 평가 척도는 실제 스타트업 환경에서 고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적용하고 실제 성과 데이터를 수집해 인재 역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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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실제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고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식별
하는데 있어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척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여야한다. 
  즉, 향후 연구 방향은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척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고 본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 다른 산업군의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인 연
구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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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for Startup Talent : Focusing on ICT Secto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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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ompetency evaluation scale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key talent in the 
ICT startup sector. Existing competency assessment tools are mostly designed for environments in large corporations 
or tradition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the dynamic requirements of rapidly 
evolving startups. For startups, where a small number of individuals directly impact company success, key talent is 
a critical asset.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create a scale that measures the competencies suited to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ed by startups, helping domestic startups establish more effective talent management 
strategies.

The research initially selected 71 ite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Based on expert 
feedback that emphasized the need for more precise and clear descriptions, the item descriptions were revised, and 
a total of 65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four rounds of content validation. Following preliminary and main 
surveys, a final set of 58 items was developed. The main survey conducted further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three broad competency factors?knowledge, skills, and attitude?identified in the preliminary survey. As a result, 10 
latent factors emerged: 6 items for task comprehension, 6 items for practical experience (tacit knowledge), 6 items 
for collaboration, 9 items for 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9 items for practical skills, 4 items for 
self-direction, 5 items for goal orientation, 5 items for adaptability, 5 items for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3 items 
for organizational loyalty.

The developed scale comprehensively covers the multifaceted nature of competencies, allowing for a thorough 
evaluation of essential skills such as technical ability, teamwork, innovation, and leadership, which are critical for 
startups. Therefore, the scale provides a tool that helps startup managers objectively and accurately assess 
candidates' competencies. It also supports the growth of employees within startups, maximizing the overall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utilizing this tool, startups can build a strong internal talent pool and continuously 
enhance employees’ competencies, thereby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the 
competency evaluation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customized tool that alig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plays a crucial role in secur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s. 
Additionally, it offers practical guidance to support the successful growth of domestic startups and help them 
maintain their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tartup ecosystem and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Keyword: Startup, Core Talent Competencies, Competency Scale, IC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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